천국을 흔들고 남을 정도의 큰 믿음, 천국 수준의 믿음! /알버트 하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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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행2608.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도대체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가?  
라고 했습니다. 
위글스월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선 열 네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온 가족이 다섯 살 된 아이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대로 집에 두고 장례를 거행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천진난만한 꼬마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벌써 관 속에 누운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위글스월스는 자기만 남겨두고 모두 밖으로 나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변해버린 아이의 시체를 두손으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벽에 기대어 놓고 방구석에 강제로 세웠습니다.
위글스월스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더러 이 아이의 몸에서 떠나라고 세웠습니다. 
순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섯 살 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던 위글스월스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역과 이적의 경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나의 믿음이 갑자기 천국수준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다름아닌 천국수준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 
다른 수준의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다가왔지요. 
그때 나는 조금 전의 위글스월스가 아니더군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흔들고 남을 정도의 큰 믿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불신앙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한번은 어느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막 4:28)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답변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성서신학이 아닐까요? 
그가 언급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결국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자라가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스미스 위글스월스라는 사람은 일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글스월스는 그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위글스월스가 쓰임 받은 것처럼 또는 그 이상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글스월스의 사역 성공의 비밀은 
그가 자질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그가 말하기를,
"일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면 
그때엔 너무 늦은 것입니다.
기회는 가버리고 그런 기회들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글스월스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나 주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던 스미스 위글스월스를 잡으셔서 
전세계를 뒤흔드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26세가 될 때까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던 사람을 들어 쓰셔서 
확실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위글스 월스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서야 준비해야 한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준비하기 위해 기도할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됩니다. 
항상 다가올 일에 언제든지 곧장 임하도록 미리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옷이 비에 다 젖어 버리듯 
성령님으로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히 젖어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옷의 실 한올 한올은 성령님의 향기로 젖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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